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대학생은 학업, 진로 및 취업, 그리고 경제 문제와 같

은 당면과제로 인한 스트레스, 대인관계 스트레스 등 다

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한다[1]. 특히 간호대학생은 타 전

공 대학생들보다 학업 관련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보

고[2]되고 있다. 또한 임상실습과 관련된 스트레스도 높

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3] 간호대학생을 위한

스트레스 완화 방안이 요구된다. 스트레스는 간호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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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학생활 적응[4], 우울[5], 안녕감[5] 및 행복감[6]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행복감은 정신건강에서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이다.

Medvedev와 Landhuis[7]는 대학생 180명을 대상으로 안

녕감, 행복감 및 삶의 질의구조를 탐구한 결과 행복감은

삶의질, 삶의만족도, 주관적안녕감 그리고 긍정 정서와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간호대학생은 졸업 후

간호대상자를 돌볼 예비간호사이므로 그들의 행복감을

파악하고 행복감에 영향하는 요인들을 탐색하는것은 중

요하다. 간호대학생의 행복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관련 연구들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간호대학생의 행

복감과 삶의 만족도는 일반 대학생보다 낮은 수준으로

보고[8]되고 있으며 특히 스트레스는 간호대학생의 행복

감을 설명하는 주요 변인으로 알려져 있다[6]. 간호대학

생의 행복감에 영향하는 요인들을 살펴보면 자아존중감

[9], 낙관성[10], 회복탄력성[11] 등과 함께 감사성향[12]

이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

로 스트레스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낙관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연구[13], 회복탄력성의 조절효과를

확인한 연구[6]가 있으나, 스트레스에 대한 감사성향의

완충효과를 검증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간호대학생

의 행복감 증진을 위해 스트레스가 행복감에 미치는 부

정적 영향을 중재할 수 있는 변수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Watkins 등[14]은 감사의 효과 기전에 대하여 설명하면

서 감사가 부정적 사건에 대한 적응력을 강화하거나, 우

울 또는 스트레스를 예방하거나 완화함으로써 행복감을

촉진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감사성향은 스트레

스가 행복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중재할 수 있을 것

이라 사료된다. 따라서 감사성향의 조절효과를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선행연구에서는 스트레스와 행복감과의 관련성[15]

또는 감사성향과 행복감과의 관련성[16,17]에 대해 주로

연구가 수행되었다. 스트레스와 감사성향이 행복감에 미

치는 영향을 확인한 연구[12]도 있으나 스트레스가 행복

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감사성향이조절효과를 나타

내는지를 파악한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이에 본 연구

는 간호대학생에 있어 스트레스와 행복감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감사성향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여 행복감을 증

진시키기 위한 중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근거자료를

제시하고자 시도하였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감사성향,

행복감 간의 관계를 조절효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행복감의 차이를

파악한다.

둘째, 대상자의 행복감, 스트레스 및 감사성향의 정도

를 파악한다.

셋째, 대상자의 행복감, 스트레스 및 감사성향 간의 상

관관계를 파악한다.

넷째, 대상자의 스트레스가 행복감에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감사성향의 조절효과를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와 행복감 간의 관

계에 있어서 감사성향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서술

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 대상자는 G군에 소재한 일개 대학교의 간호

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

구 참여에 서면으로 동의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참

여자의 윤리적 고려를 위해 언제든지 연구 참여의 철회

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정보를 제공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연구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익명성과 비밀이 보장됨을 설명하였다. 2018년 10월 4일

부터 10월 10일까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하

였다. 대상자 수는 G*Power 3.1.9.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산하였으며, 회귀분석에서 중간효과 크기인 .15, 양측

검정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예측변수(행복감, 스트레

스, 감사성향, 일반적 특성)가 16개일 때 204명으로 산출

되었다. 이를 근거로 탈락률을 고려하여 281명에게 설문

지를 배부하였다. 총 277부가 회수되었으며, 이 중 답변

이 누락된 설문지 2부를 제외한 후 275부를 분석하였다.

2.3 연구 도구

2.3.1 행복감 

행복감은 Suh와 Koo[18]가 개발하여 타당화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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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행복척도(COMOSWB)로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삶의

만족감 3문항, 긍정적 정서 3문항, 부정적 정서 3문항 총

9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

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많이 그렇다’ 7점까지의 7점 척

도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행복감 점수는삶의 만족감 점

수와긍정적정서 점수를 합한 후부정적정서 점수를 뺀

점수이며, 범위는 최저 –15점에서 최고 39점이다. 점수

가 높을수록 행복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Suh와

Koo[18]의 연구에서 Cronbach’s α=.86이었고, 본 연구에

서 Cronbach’s α=.89이었다.

2.3.2 스트레스 

대학생의 스트레스 지각을 측정하기 위해 Cohen,

Kamarkck와 Mermelstein[19]에 의해 개발된 지각된 스

트레스 척도(Perceived Stress Scale: PSS)를 Lee[20]가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10문항으로 자신의 삶에

서 경험하는 상황을 스트레스로 지각하게 되는 정도를

측정한다. 지난 한 달 동안의 상황에 대한 자신의 감정

및 생각을 구체화하여 자신이 얼마나 자주 그렇게 느끼

고 생각하는가에 관하여 질문하고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5점 Likert 척

도로 되어있다. 4, 5, 7, 8문항은역으로 채점하였고총점

이 높을수록 지각된 스트레스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Lee[20]의 연구에서 Cronbach’s α=.83이었고, 본 연구에

서 Cronbach’s α=.85이었다.

2.3.3 감사성향

감사성향은 McCullough, Emmons와 Tsang[21]의 도

구를 Kwon, Kim과 Lee[22]가 타당화한 한국판 감사 질

문지(K-GQ-6)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6문항으로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많이 그렇다’

7점까지의 Likert 7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부정문항 2

문항은 역환산 처리하였다. 점수의 범위는 최저 6점에서

최고 42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감사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Kwon 등[22]의 연구에서 Cronbach’s α=.85였

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91이었다.

2.3.4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4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은 빈도수, 백분율을 구하였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행복감은 t-test, ANOVA를 이용하

여 분석하였다. 행복감, 스트레스 및 감사성향 간의 상관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스트레스가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감사성향

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평균중심화(mean

centering) 및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 연구 결과

3.1 일반적 특성에 따른 행복감의 차이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여학생이 79.6%이었으며 연

령은 20～24세가 70.5%로 가장 많았다. 2학년이 27.6%이

었으며, 전공 선택 동기는 적성과 흥미가 44.0%로 가장

높았다. 전공에 만족한다고 한 경우는 56.0%, 성적(직전

학기 평점)이 3.0미만인 경우는 8.7%이었다. 경제적 상태

가 좋은 편이라고 한 경우는 90.5%이었으며 건강상태는

좋은 편이라고 한 경우가 49.5%이었고 종교는 없는 경우

가 61.5%이었다. 가족 관계가 좋다고 한 경우는 80.7%,

친구 관계가 좋다고 한 경우는 81.1%이었고 외모에 대해

만족한다고 한 경우는 38.5%이었다(Table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행복감의 차이는 성별(t=-2.44,

p=.015), 전공 만족도(t=2.80, p=.005), 성적(t=-2.27,

p=.024), 가족 관계(t=2.82 p=.005), 친구 관계(t=5.91,

p<.001), 외모 만족도(t=2.65, p=.008)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즉,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전공

에 만족하는 경우, 성적이 3.0이상인 경우, 가족 관계와

친구 관계가 좋은 경우, 그리고 외모에 만족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행복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Table 1).

3.2 행복감, 스트레스 및 감사성향의 평균

행복감의 평균점수는 17.82점, 스트레스는 27.35점, 감

사성향은 32.73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3.3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행복감은 스트레스(r=-.265, p<.001)와 부적 상관관계

가 있었고, 감사성향(r=.372, p<.001)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는 감사성향(r=-.402,

p<.001)과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한국융합학회논문지 제10권 제2호108

Table 1. Happines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275)

Variables Categories n(%) M±SD t or F p

Gender
Male 56(20.4) 17.21±5.66

-2.44 .015
Female 219(79.6) 19.23±5.47

Age

≤19 63(22.9) 19.24±5.18

.81 .44220-24 194(70.5) 18.82±5.72

≥25 18(6.5) 17.33±5.14

Grade

Grade 1 66(24.0) 19.18±5.12

.96 .410
Grade 2 75(27.6) 18.36±5.17

Grade 3 67(24.4) 18.22±6.24

Grade 4 66(24.0) 19.82±5.56

Selection motivation to study
nursing

Aptitude or interest 121(44.0) 19.16±5.23

.48 .691
Advice of parents 41(14.9) 18.68±7.02

Job opportunity 99(36.0) 18.35±5.58

Academic score 14(5.1) 19.64±3.10

Major satisfaction
Satisfied 154(56.0) 19.66±5.06

2.80 .005
Unsatisfied or moderate 121(44.0) 17.75±5.99

Grade point average
<3.0 24(8.7) 16.38±6.31

-2.27 .024
≥3.0 251(91.3) 19.06±5.23

Economic status
Good 249(90.5) 18.88±5.48

.56 .570
Bad or moderate 26(9.5) 18.23±6.40

Health status
Good 136(49.5) 19.31±4.91

1.44 .151
Bad or moderate 139(50.5) 18.35±6.11

Religion
Yes 106(38.5) 18.83±5.78

.02 .984
No 169(61.5) 18.82±5.44

Whether you live with your
parents

Yes 177(64.4) 18.79±5.28
-.12 .902

No 98(35.6) 18.88±6.07

Relationship with family
members

Good 222(80.7) 19.28±5.50
2.82 .005

Bad or moderate 53(19.3) 16.91±5.48

Relationship with friends
Good 223(81.1) 19.73±5.07

5.91 <.001
Bad or moderate 52(18.9) 14.94±5.94

Satisfaction with appearance
Satisfied 106(38.5) 19.88±4.69

2.65 .008
Unsatisfied or moderate 169(61.5) 18.16±5.97

Table 2. Mean of happiness, stress, and gratitude 

disposition                         (N=275)

Variables M±SD Minimum Maximum

Happiness 17.82±5.56 1 31

Stress 27.35±5.60 10 42

Gratitude
disposition

32.73±5.92 11 42

Table 3. Correlations among happiness, stress, 

and gratitude disposition        (N=275)

Variables

Happiness Stress
Gratitude
disposition

r
(p)

r
(p)

r
(p)

Happiness 1

Stress
-.265
(<.001)

1

Gratitude
disposition

.372
(<.001)

-.402
(<.00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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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조절효과 검증을 위한 회귀분석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가 행복감에 미치는데 있어서

감사성향의 조절효과 검증을 위해 위계적회귀분석을 실

시하였다.

모델 1에서는 단변량 분석에서 행복감에 유의한 영향

을 미쳤던성별, 전공 만족도, 성적, 가족 관계, 친구관계,

외모 만족도를 투입하여 행복감에 미치는영향력을 살펴

보았다. 모델 2에서는 이들변수들을통제한상태에서 스

트레스와 감사성향을 추가로 투입하여 모형의 설명력

(R2) 변화량과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모델 3에서

는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 효과를검증하고 모

형의 설명력(R2) 변화량을 살펴보았다. Durbin-Watson

값은 2.106으로 나타나 자기상관 없이 독립적이고 분산

팽창인자(VIF)도 1.039-1.660으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도

없었다.

모델 1에서는 성별, 친구 관계가 행복감에 유의한 영

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F=7.916, p<.001) 설명력

은 15.1%이었다. 모델 2에서는 성별, 전공 만족도, 성적,

가족 관계, 친구관계, 외모 만족도를통제한상태에서 스

트레스와 감사성향을 투입한 결과 행복감에 대한 설명력

은 21.9%로 나타나 모델 1에 비해 6.8% 증가를 보였다

(F=9.324, p<.001). 행복감에 대해서 스트레스와 감사성

향의 상대적 영향력(β)은 각각 -.133, .244이었다. 모델 3

에서는 행복감에 대한 설명력은 26.2%로 모델 2에 비해

4.3%의 유의한 증가를 나타냈다 (F=10.448, p<.001). 즉,

행복감에 대해서 스트레스와 감사성향의 상호작용항은

β=.23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내었

다. 따라서 스트레스가 행복감을 감소시키는데 있어서

감사성향이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Table 4. Results of regression analysis for moderation                                              (N=275)

Variables
Model 1 Model 2 Model 3

β t p β t p β t p

Gender .118 2.053 .041 .143 2.557 .011 .166 3.029 .003

Major satisfaction .084 1.413 .159 -.012 -.205 .838 -.027 -.447 .655

Grade point average -.082 -1.430 .154 -.072 -1.296 .196 -.067 -1.242 .215

Relationship with family members -.032 -.479 .632 -.046 -.706 .481 -.051 -.803 .423

Relationship with friends .296 4.389 <.001 .204 3.003 .003 .168 2.516 .012

Satisfaction with appearance .089 1.511 .132 .025 .426 .671 .045 .795 .427

Stress -.133 -2.095 .037 -.244 -3.596 <.001

Gratitude disposition .244 3.746 <.001 .218 3.416 .001

Stress × Gratitude disposition .231 3.924 <.001

R2 .151 .219 .262

∆R2(p) .068(<.001) .043(<.001)

F(p) 7.916(<.001) 9.324(<.001) 10.448(<.001)

Dummy variables = gender (0 : male, 1: female); major satisfaction (0 : unsatisfied or moderate, 1: satisfied); grade point average (0 : <3.0, 1 :
≥3.0); relationship with family members (0 : bad or moderate, 1 : good); relationship with friends (0 : bad or moderate, 1 : good); satisfaction with
appearance (0 : unsatisfied or moderate, 1: satisfied).
Dependent variable is happiness.

스트레스와 감사성향의 상호작용항이 유의하고, 감사

성향 즉, 조절변수가 종속변수인 행복감에 유의한 영향

을 주는 경우유사 조절효과가 있다고 본다. 이를 도식화

하면 Fig. 1과 같다.

** p<.01, *** p<.001

Fig. 1. Quasi-moderating effect of gratitude dis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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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감사성향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스트레스와 감사성향의 상호

작용항 그래프로 확인하였다. 조절변수인 감사성향이 높

은 경우 스트레스가 행복감에 미치는효과가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Fig. 2).

Fig. 2. Stress and happiness by gratitude disposition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감사성향이 조절효과를 나타내는지 확인

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행복감 정도는 최고 39점에 평

균 17.82점으로 중간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었다. 행복감

점수 산출 방식은 다르지만 Kim[12]의 연구에서는 최고

63점에 평균 27.77로 중간이하의 낮은 수준으로 보고되

었다. 본 연구 대상자의 스트레스는 50점 만점에 평균

27.35점으로 중간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었으며 이는

Kim[11]의 연구에서의 평균 30.03점보다 약간 낮은 수준

이었다. 본 연구 대상자의 감사성향은 42점 만점에 평균

32.73점으로 Kim[12], Kim과 Park[10]의 연구에서 평균

32.06점, 32.01점으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였다.

회귀분석에 앞서 시행된 단변량 분석에서 성별, 전공

만족도, 성적, 가족 관계, 친구 관계, 외모 만족도에 따라

행복감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변수들은 더

미변수로 처리한 후 통제변수로 설정하여위계적 회귀분

석의 1단계에 투입되었다. 이 중 성별(p=.041), 친구 관계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여학생

이 남학생보다, 친구 관계가 좋은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

보다 행복감이 높았으며 친구 관계가 행복감에 가장 많

은 영향을 미쳤다(β=.296). 친구 관계는 사회적 지지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으며 관계가 좋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아짐으로써 행복감도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남학생

을 포함한 연구가 많지는 않은데 본 연구 결과와 달리단

변량 분석에서 성별에 따른 행복감의 차이는 없었다는

결과[10]나 남학생의 행복감이 여학생보다 더 높았다는

결과[15]도 있어 향후 남녀별 특성의 차이와 행복감과의

관련성에 대하여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모델 2에서는

모델 1에 투입된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독립변수인

스트레스와 조절변수인 감사성향을 추가 투입하였다. 스

트레스(p=.037)와 감사성향(p<.001)은 통계적으로 유의

하였으며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행복감은 낮았고 감사성

향이 높을수록 행복감은 높게 나타났다. Kim[12]의 연구

에서도 스트레스와 감사성향은 간호대학생의 행복감을

설명하는 주요 예측요인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를 지지

하였다. Kim과 Han[23]의 연구에서도 스트레스가 행복

감을 저하시키는 요인임이 입증되었다. 그러나 여자 간

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Park[24]의 연구에서 스트레스

와 행복감 간에 음의 상관관계는 있었으나 회귀분석 결

과 스트레스가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아닌 것

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Park[24]은 스트레스가 동일하

게 존재하더라도 개인의 여러 특성에 의해 스트레스 반

응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러

므로 스트레스가 간호대학생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반복연구가 요구되며 스트레스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 또는 조절하는 변수들에 대한 지속적인 탐

구 역시 필요하다. 모델 3에서는 스트레스와 감사성향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여 스트레스가 행복감을 감소시키

는데 있어서 감사성향이 조절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p<.001). 간호대학생이 인지하는 스트레스와 행복감 간

의 관계에서 감사성향이 스트레스와 상호작용하여 긍정

적으로 행복감에 영향한다고 할 수 있다.

감사성향이 높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긍정

적이고 다른 사람을 더 잘 배려하는 경향이 있고[25] 우

울, 불안, 스트레스와 같은 부정적인감정들을 보다잘 통

제한다고 한다[14]. Cho[26]는 대학생의감사성향이 스트

레스 대처에 영향을 미치므로 스트레스 대처능력을 향상

시키기 위해 교육과정이나 교과 외 활동 등을 통하여 감

사성향을 높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Lee와

Lee[27]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1달 동안 감사노트를 작성

하게 한 결과 감사성향이 향상되었다고 하였고 Lee 등

[28]은대학생을 대상으로 7일 동안 매일 30분씩 수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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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일기 활동이 감사성향과 행복감을 증진시키는데 효

과적이었다고 하였다. 감사일기 활동을 통해 감사하는

경험을 갖게 함으로써 호의적이고 긍정적인감성이 강화

되며 행복감의 향상을 가져오게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감사성향은 훈련을 통해 증진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감사일기 활동과 같은 프로그램의활용과 개발

은 간호대학생의 감사성향과 행복감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스트레스가 행복감

에 미치는 영향과 스트레스와 행복감의관계에서 감사성

향의 조절효과를 규명하여 간호대학생의 행복감 증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연구 결과, 스트레스는 간호대학생의 행복감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절효과 검증을 살펴

보면 감사성향은 스트레스와 행복감의 관계를 조절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감사성향이 높은 간호

대학생은 스트레스 인지 수준이 약화되어 행복감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감사성향 증

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평가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함을 제언한다. 또한 간호대학생의 행복감 증진을

위해 스트레스와 행복감의 관계에 영향을미치는 조절변

수 탐색을 위한 연구가 지속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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